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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격차 해소:   
한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인재 양성의 동력

에 의해 지원됨

이노코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는 구글의 지원을 받아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까지 한국인 100명을 포함한 아태 지역 내 1,37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해당 지역내 기업과 업계 전문가가 직무역량 격차(skills gap)를 비롯하여 직무 
재교육(reskilling)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아태 지역 14개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11.8%는 Z세대(1997~ 
2012년생), 63.2%는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이며, 25%는 X세대(1965~1980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분야는 다양했다.1 

연구에 따르면 아태 지역 전반에 걸쳐 미래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 기업과 근로자 간 시각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문항을 보면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과 근로자가 갖고 있는 직무역량이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미래 경제에 대비된 인적 자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12개의 시장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인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탐구했다. 상기 시리즈는 아태 지역에 어떠한 직무 재교육(reskilling)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 노력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 지난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 자기 관리와 디지털 스킬이 핵심 우선순위 역량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58%, 53%였다. 특히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역량으로 기초 디지털 스킬(69.8%), 데이터 분석/
시각화(60.4%), IT 지원(45.3%) 등을 꼽았다. 

• 한국 근로자 중 절반 이상(58%)은 직무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이 
새로운 직무나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답했으며, 51%는 기존 직무의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 한국의 경우 직무 재교육(reskilling)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자격증 등을 통한 확실한 인정(45%), 학습 관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기회 제공(38%)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 기업의 경우 직무교육과 관련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65%), 멘탈 웰빙 관련 지원 및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각각 53%) 등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1  이코노미스트 임팩트는 15개 산업군에서 종사하는 1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임원 중 대부분은 제조(17%), 소매/
도매(17%), 교육 서비스(13%), 전문/사업 서비스(10%) 등 5대 산업 부분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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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급의 기술력을 
토대로 급성장하는 ICT 산업을 발판삼아 
고소득 혁신 주도 경제를 이룩했다2. 아시아 
4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잠재력을 추가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2,360억 달러 
(약 30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나3, 디지털 스킬을 갖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이와 
같은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3월 당시, 증가하는 인적 수요와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스킬 향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수를 천 만 명 
(총 국내 근로자의 37%)으로 추산했다4. 

한국 청년 실업률 현황은 특정 직무역량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한 경험을 갖춘 근로자가 부족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취업 상태로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도 다니지 않는 청년의  
비중이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5, 6.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한 사람 중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7. 또한 
청년층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아홉 달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8,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 중 절반은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학위를 받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등 자신이 가진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다수 발견되었다9.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인구구조학적 변화라는 트렌드 역시 앞으로 
노동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10.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구조학적 변화로 인해 
은퇴하는 근로자 수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213000131 
3  https://accesspartnership.com/south-koreas-krw281-trillion-digital-opportunity/
4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322000728 
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213000131 
6  https://keia.org/the-peninsula/low-youth-employment-in-korea-part-1the-golden-ticket-syndrome/ 
7  https://keia.org/the-peninsula/low-youth-employment-in-korea-part-1the-golden-ticket-syndrome/  
8  Ibid 
9  https://keia.org/the-peninsula/low-youth-employment-in-korea-part-1the-golden-ticket-syndrome/#:~:text=Young%20people%20face%20many%20
challenges,area%2C%20where%20about%20half%20of

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feb/22/south-koreas-birthrate-sinks-to-fresh-record-low-as-population-crisis-dee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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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수를 상회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적합한 직무역량을 갖춘 근로자의 가용도 
수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11. 정부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이며,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층 더 진화하여 미래 경제에 
필요한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2. 

자기 관리 및 디지털 스킬 함양에 대한  
각별한 강조  

이노코미스트 임팩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종사하는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역량으로 자기 관리를 고른 한국 
근로자의 비중은 58%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 지난 12개월 간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13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시간 
관리, 스트레스 인내, 회복력, 유연성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14.

디지털 스킬 역시 과반수인 53%가 중요한 
역량이라 답했으며, 특히 기초 디지털  
스킬을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본 
응답자의 비중이 70%에 이르렀다15. 디지털 
스킬 역시 과반수인 53%가 중요한 역량이라 
답했으며, 특히 기초 디지털 스킬을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본 응답자의 비중이 70%
에 이르렀다. 디지털 스킬이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 중 데이터 분석/시각화 관련 

1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e5d6380-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be5d6380-en
12  https://www.oecd.org/skills/centre-for-skills/OECD-Skills-Strategy-Implementation-Guidance-for-Korea-Report-Summary.pdf
1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11/23/business/industry/stress-burnout-satisfaction/20201123200600460.html  
14  https://www.economist.com/asia/2021/07/08/south-korean-tech-workers-are-having-a-lousy-time-at-work
15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기초 디지털 스킬이란 오피스 활용, 인터넷/앱 설치 등 기본적인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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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60.4%), IT 지원(45.3%), 클라우드 
컴퓨팅/IoT(34%), 공정 자동화(34%), 디지털 
마케팅(34%) 등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뽑히면서 아태 지역의 전반적인 평균값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디지털 스킬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2년 말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전문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억 6,700만 달러(약 4,79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16.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고용전문기업 G-P 메리디안 스위트(G-P 
Meridian Suite)에서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도 
전문 디지털 스킬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됐다17. 본 
설문조사에서 부각된 디지털 스킬 외에도, 
코멘토 코리아(Comento Korea) 이재성 
대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 대한 
수요가 현재 높은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기업의 높은 수요로 인해 임금 수준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18. 이미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8만 9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19. 

그린 스킬(green skills) 역시 중요한 범주로 
부각(21%)되었으며, 그 비중이 지역 평균
(17.7%)을 소폭 상회했다20. 그러나 이재성 
대표에 따르면 그린 스킬(green skill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관련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관심이 
현재 실질적 수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년의 그린 스킬
(green skills) 강화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줄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근로자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에 방해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

응답자 10명 중 6명(58%)은 직무 재교육
(reskilling)과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

16  https://www.kedglobal.com/artificial-intelligence/newsView/ked202301190018
17  https://www.globalization-partners.com/blog/how-technology-can-help-south-korea-based-companies-find-the-best-tech-talent/#gref 
18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107000120  
19  https://en.yna.co.kr/view/AEN20210609006800320 
20 그린 스킬(green skills)이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역량 혹은 재생 에너지, 공급망 관리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능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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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새로운 직무나 관심 분야를 탐구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51%는 기존 직무의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
(51%)은 새로운 역량을 익힌 덕분에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습득한 
근로자의 비율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반영되어 있다. 직장이 각종 디지털, 분석, 
대인관계 역량(soft skill)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장소인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습득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이 디지털 스킬(45%), 분석 
역량(40%), 대인관계 역량(36%)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한국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며,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21. 

민관 협력의 중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길 기대하는 

주요 역할로는 자격증 등을 통한 확실한 인정
(45%),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기회 제공(38%) 등이 거론되었다.

반면 기업은 직무교육과 관련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65%), 멘탈 웰빙 관련 지원 및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각각 
53%)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분야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21 https://www.ft.com/content/2ab99a59-3b64-4a1d-b9c2-ea6be50f5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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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이재성 대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직하려는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은 직무교육을 항시적인 정규업무에 
편입시키거나 직무교육 자체가 정규 직원관리 
절차의 일부로 자리잡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교육(upskilling)을 
장려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 계자 간 협력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로자군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여러 격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산학관
(産學官) 협력에 나선 상태이다.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26년까지  
총 73만 8천명의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발맞춰 산학정 협력을 
위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Digital Talent 
Alliance)라는 민관 협력 기구를 창설했다22.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적합한 일련의 디지털 스킬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전제된다면 
근로자가 시장 내에서 수요가 높은 역량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현재 
직장 내 여러 행사나 고용주를 통해 미래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역량에 
대한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한국 근로자는 
단 35%에 불과했으며, 정부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34%에 그쳤다.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선다면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무역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청년층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직무역량이 수요가 
높은 지를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특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군의 역량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등 
각종 발전을 달성하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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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ttps://www.msit.go.kr/eng/bbs/view.do?sCode=eng&mId=4&mPid=2&pageIndex=&bbsSeqNo=42&nttSeqNo=725&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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